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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집증후군 꼼짝 마라!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검사
-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개선 유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 

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실내 공기 질 관리법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

택, 기숙사)이 검사 대상이며, 관리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, 벤젠, 

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티렌, 라돈까지 총 7개 항목이다.

휘발성유기화합물인 폼알데하이드 등 6종은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며, 

새집증후군으로 알려진 아토피나 호흡기질환과 관계가 있고 라돈은 

천연석 기반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폐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.

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서구 등 6개구 입주 예정인 100세대 

이상 신축공동주택 중 8개 단지, 77세대에 대해 입주 전 실내 공기 질 

검사를 진행했고, 검사결과 6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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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한 세대는 베이크 아웃* 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 공기 질 개선 

방법을 사업자에게 안내 후 재검사 실시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.

* 베이크 아웃(Bake Out) : 새로 짓거나 개조 보수한 건축물의 실내 온도를 높여 

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(실내 온도를 35 ~ 40℃로 올린 상태로 6~10시간 유지 후, 

밖으로 통하는 문 창문을 모두 열고 1 ~ 2시간 정도 환기, 이 과정을 3 ~ 5회 반복)

권문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향후에도 신축공동주택에 

대한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 

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신축공동주택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라돈 검사 사진


